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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Parenting Anxiety 

and Parental Burnout

Jih Da Som

Advisor : Prof. Oh, Ji Hyun, Ph.D.

Departma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parenting anxiety and parental burnout.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00 mothers raising children aged 3-5 years, consisting of a 

lack of patience for uncertainty, parenting anxiety, parental burnout, and parental 

calling measu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nd SPSS Process Macro 4.1,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anxiety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ck of patience with uncertainty and parental burnout. 

Second, parental calling showe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xiety and parental burnout. Third,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calling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ck of patience with 

uncertainty, parenting anxiety, and parental burnou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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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

자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

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양면성을 경험한다. 연구자들은 자

녀 양육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위험을 경고해 왔다

(Crnic & Low, 2002).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측

면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교류, 접촉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상쇄되

어 균형을 이루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다룰 자원이 부족하거나 상쇄되지 못

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면 부모는 자신의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고갈되어 소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김근희, 2023). 부모 소진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에너지

가 고갈된, 탈진된 상태를 말한다.

  Hubert와 Aujoulat(2018)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심과 감사는 낮아지고 사회

적 압력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양육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김근희, 2023 재인용). 이는 양육에서의 스트레스를 더욱 높이며 부모의 

대처 자원을 압도하게 되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근희, 2023). 또, 최

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많아지면서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에겐 양육에 대한 부

담이 증가하였다(최윤경, 2020). 현재 부모 역할에 대한 한국의 고유문화로 인해 

양육에서 오는 부담과 스트레스와 같은 역할소진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진

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 개입 등의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김근희, 2023). 소

진에 대한 개입이 늦어질수록 심각한 신체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

다.

  특히 유아기 아동은 신체적인 발달로 걷기 시작하며,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

고, 언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급격한 성

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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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Erikson에 의하면 유아기 아동들은 자율성과 주

도성을 획득하는 시기로 애착 형성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와

의 관계에서 또래와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등의 시기이다. 즉, 부모에게 

벗어나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독립을 시도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하며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고, 가르치며 훈육해야 한다. 따라서 예측불가능하고, 창의성, 호기심, 독

립심을 탐구하는 유아에게 자율성을 지지하면서도 조절능력의 형성을 위해 훈육도 

해야 하며,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

의 부모는 소진되기가 매우 쉽다(Stith et al., 2018; Vigouroux & Scola, 2018).

  부모가 소진을 겪게 되면 부모의 도피 및 자살 충동, 중독 행동 증가, 수면 장

애, 건강 장애 그리고 부부 갈등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엄문설, 이양희, 

2020; 윤기영, 2019; 황미연, 이지연, 2022; Mikolajczak, Brianda, Avalosse, & 

Roskam, 2018). Mikolajczak, Gross, Stinglhamber, Lindahl Norberg과 

Roskam(2020)은 부모 소진이 직업소진, 우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며 두 개념으

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녀 방임과 폭력적 양육방식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Roskam과 Mikolajczak(2020)의 부모 소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부모 소진은 아버지의 부모 소진보다 자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폭력을 보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모 소진은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부

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게다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강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진 양육은 어머니의 몫

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있어서 양육은 임신부터 출산, 자녀 돌봄의 전 

과정에서 자녀와 필연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되며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양육에 

있어서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 2014; 

윤희근, 2012). 자녀들 역시 정서적, 실용적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머니에

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Bastiaansen, Verspeek, & van Bakel, 2021). 이에 

따라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소진될 위험성이 

높다(김안나, 2017; Roskam & Mikolajczak, 2020).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 소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관련 분야에서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부

모요인(신경과민, 높은 완벽주의 수준, 연령, 교육 수준, 원가족 경험, 독립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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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수용에 대한 아동기 경험, 우울, 비합리적 신념 등)(김종두, 오가영, 2018; 

심윤희, 김지연, 2022; Gerain & Zech, 2018; Lin, Szczygiel, Hansotte, Roskam, 

& Mikolajczak, 2021; Mikolajczak, Raes, Avalosse, Roskam, 2018) 자녀 양육 요

인(양육효능감, 자녀의 기질, 성격특성, 자녀의 질병 등)(남지혜, 2022; 엄연용, 

송원영, 2021), 환경적 요인(결혼 생활 만족도, 부부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 등)(Mikolajczak, Raes et al., 2018; Séjourné, Sanchez-Rodriguez, 

Leboullenger, & Callahan, 2018)이 있다. 이처럼 부모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부모 개인적인 요인과 양육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또는 우울장애와 같은 

병리적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보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부모 소진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 소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기 자

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소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본 연구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란, 불확실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지

각, 해석하고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편향을 말하며(Dugas, Buhr, & 

Ladouceur, 2004; 김유민, 2023 재인용),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느끼고 견뎌

내지 못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조한익, 정미영, 2009).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에는 정답이 없고,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유아기의 경우 전반

적인 영역에서 급격한 발달을 이루며 ‘미운 네 살’, ‘미운 일곱 살’이라는 표

현이 있듯이 자기표현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탐

색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 타인과 관계를 확장하는 시기로 부정 정서도 표

현하고 애착 관계를 기반으로 훈육과 자율성 지지가 중요한 시기이다. 자율성과 

주도성의 발달을 위해 적절하고 일관된 한계 설정과 함께 부모가 기다리고 지지해

주는 환경이 요구된다. 불확실한 상황과 사건을 예측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를 감내하기 힘들어하

며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분명한 

정보들을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Carleton, Norton & Asmundson, 

2007). 또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보다는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

이 높으며(윤소진, 장혜인, 2019), 실제로는 문제해결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Dugas, Freeston, & Ladouceu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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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부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육 상황에서 

특히 자기 주장이 증가하고 자율성이 중요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할 때, 미래에 일

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자녀를 기다리고 자율

성을 지지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

고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은 부모로 

하여금 양육에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한 상황

을 위협적인 것으로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기질적인 경

향성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Chen & Hong, 2010; 

Ladouceur, Talbot, & Dugas, 1997).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양육과 환경이 주

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

준이 높은 어머니는 불확실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 소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변인의 중요성에 비해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

구와 소진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변인의 관계를 보

고 두 변인이 ‘왜, 어떻게’관련성이 있는지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양육 불

안을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쟁과 비교가 만연한 상황에서 자녀의 발달과 양육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맘카페 등 아동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SNS 인플루언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양육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쉬

워졌다. 게시글, 채팅 등을 통해 상담 및 조언을 받고 자녀의 또래를 양육하는 부

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심리적 안녕감 형성(Bargh, McKenna, & 

Fitzsimons, 2002)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순기능이 존재하지만, SNS에 

과시하는 다른 ‘완벽한 부모들’의 모습을 스스로의 삶에 비춰보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우는 악영향이 존재한다(Curran & Hill, & Williams 2017; Petersen, 

2021). 이렇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부모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김유민, 2023), 자신의 양육에 대한 능력을 불신하게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을 자주 경험하는 어머니는 각성 수준이 높고 부정 정

서를 경험하여 일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김우경, 방희정, 

2015),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부적인 행동과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현수, 신혜린, 2012). 불안은 명확한 원인 없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위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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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위험이 닥칠 것을 대비해 느끼게 되는 감정반응을 의미한다

(오영진, 김영희, 2021). 양육 불안은‘양육’과 ‘불안’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한 감정을 의미한다. Krohne(1993)은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적 각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 장애의 기저를 이

루는 주요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김순희, 2010 재인용).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주로 걱정, 취업, 진로와 관련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양육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적은 편이다. 기존의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불안에 관련된 연구들은 

‘불안’의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됨으로써 어머니의 개인적인 분리불안이나 성

격적 특성 불안에 주로 한정하여 수행되어왔다. 국내 연구 중 가장 최근 연구인 

김유민(2023)에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이 부족할수록 육아 상황에서 경험하는 양육 불안이 증가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과 불안의 관계를 양육 환경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양육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

구(김규리, 윤정자, 김영희, 2022; 손금옥, 김민진, 2022; 이진희, 홍주연, 2022; 

지효숙, 황경열, 2014; 현정환, 2020; Oosterman & Schuengel, 2017)와 양육스트

레스가 부모 소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김종두, 오가영, 2018; 

윤정경, 2021; 이자영, 2022; Lazarus & Folkman, 1984)를 통해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양육 불안은 낮

은 양육 효능감,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부족, 자녀에게 불안 전이, 과보호 

및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 등을 보인다(김현수, 신혜린, 2012; 오영진, 

김영희, 2021; 하소영, 서미아, 2020; Ginsburg, Grover, Cord, & Ialongo, 

2006). 낮은 양육효능감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낮추고,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낮아진 에

너지는 부모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양육 

불안으로 인해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과도한 간섭, 통제는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훈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저항, 부정적 감정, 우발적인 처벌로 인하

여 실망, 후회,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 훈육의 경우 부모 소진을 예측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밝혀진 바가 있으며(엄연용, 송원영, 2021) 이를 통해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이 부족한 어머니는 양육 불안을 경험하고 이는 부모 소진으로 이어지는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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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 소진의 감소를 위해 부모 소명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려 한다. 소명이란, 목적이나 의미를 위한 특정한 삶의 역할을 하도록 하

는,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삼고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부

름(Dik & Duffy, 2009)이며, 현대에는 의미가 더 확장되어 개인에게 의미있는 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말한다(Dik & Shimizu, 2019; potts, 2019; 

Thompson & Bunderson, 2019). 이러한 소명의 개념이 양육의 영역에서 적용된 것

이 부모 소명이며, 부모 소명은 부모 역할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부모됨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수진, 기쁘다, 이수란, 2022). 부모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 및 형성하는 것은 심리적 건강으로 이어지며(김예본, 양수진, 

2021; 박주하, 배유진, 양수진, 2021), 부모의 욕구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준다(김수진, 기쁘다 등, 2022).

  소명이 높으면 자신의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Dik, Eldridge, Steger, & Duffy, 2012). 부모 소명을 가지고 있

는 부모 역시 부모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장하려고 할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서 양육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거나 긍정적인 기여를 위

해 유능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기쁘다, 이수란, 2022)는 것을 의

미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부모 소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조절효과에 대한 연

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소명에 대한 선행연구(Nielsen, Thompson, 

Wadsworth, & Vallett, 2020; Pereira, Correia, Da Palma, Pitacho, & Lunardi, 

2022; Wu, Hu, & Zheng, 2019)를 근거로 부모 소명을 가진 부모 역시 삶에서 긍정

적인 경험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부모의 소명은 개인의 역할 정체

성 측면에서 긍정, 부정적인 경험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의미와 목적을 내부 보상

으로 부여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부모 소명이 어머니의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보

호하는 긍정심리개입으로 보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 불안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데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양육 상황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능력에 믿음이 없고 양육효능감이 낮아

져 정신적, 신체적 탈진인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양육 불안과 부

모 소진의 관계를 부모 소명이 약화시킬 것으로 추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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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효과로 검증하고자 한다. 조절된 매개모형과 같은 통합모형은 선행이

론이 부족할 경우 회귀분석적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된다(정선

호, 서동기, 2016). 부모 소명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고려해 볼 때 이론적, 경험적 

배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귀기반 접근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통합적 이론 모형을 탐색적으로 도출함으

로써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모 소진에 어떻게, 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양육 불안

과 부모 소진 간의 관계를 완화 및 감소시켜줄 보호요인으로 부모 소명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모 상담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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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양육 불안은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의 관계를 매개

하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부

모 소명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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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

1. 소진

  소진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만

성화되고 점진적으로 에너지가 줄어들며 서서히 발생하여(Maslach, 2003), 피로

감, 심리적 탈진, 무력감, 좌절감, 자존감 및 성취감 상실 등 심리적, 육체적 현

상으로 나타난다(Skovholt, 2001; 김근희, 2023 재인용). 소진 연구는 정신보건센

터 근무자들에게서 뚜렷한 원인 없이 의욕을 상실하고 환자를 냉담하게 대하는 등

의 특징적인 증상이 보이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Freudenberger, 1974). 그들

은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인해 온전히 일에 몰두하였고 결국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졌다. 심리적 탈진을 경험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면 처음과 달리 업무에 대한 

관심을 잃고 피로감, 각종 신체적 불편함, 감정 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편집적 

태도에 더해 완고하며 경직된 모습들을 보였다(Freudenberger, 1974).

  소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정리되었지만 공통적으로 

감정, 태도, 동기, 기대를 포함하는 내면적인 정신적 경험을 말하고 있다

(Maslach, 2003). 또한, 소진은 존재의 불을 지피기 위해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여 신체적 에너지가 손실되고, 무력감과 절망, 환멸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

상태가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일,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역기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James & Gilliland, 2016) 공통적인 현상으로 개념화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고갈된 상태를 나타내

며 이로 인해 개인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무능감

과 연결이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소진에 이르면 이를 경험하기 전의 상

태로 회복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소진의 심각성이 더욱 강

조된다(김보미, 2017).

  Edelwich & Brodsky(1980)는 소진을 사람을 돕는 직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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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번의 부정적 사건의 결과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박현정, 2022 재인용). 최근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로 직무 활동, 

학업, 특수아 부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소진에 관한 기

초 연구들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과 같이 주로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으로 시작하여 운동선수, 학생,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정문정, 이상민, 최현주, 2016).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소진 관련 연구를 간단히 보자면, 자존감,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인지적 정서조절 방식, 삶의 의미추구, 공감 능력, 유머, 마

음 챙김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들은 소진을 덜 경험하게 도와주며, 신경증, 불

안, 완벽주의 등과 같은 요인들이 소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아랑, 

2012; 이은선, 2014; 정주리, 2017; 최수빈, 유미숙, 2016; 최혜윤, 정남운, 

2003; 표정자, 2014; Simionato & Simpson, 2018).

  상담자 소진 외에도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들어 학업 소진과 부모 소진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모 소

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의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 역시 자녀를 대

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퇴

근의 개념 없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부모는 소진이 되어가도 양육이라는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황미연, 이지연, 2022; Brooks et al., 2020). 이뿐만 아니라 

Mikolajczak과 Gross 등(2020)은 부모 소진이 직업 소진, 우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며 두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녀 방임과 폭력적 양육 방식을 예측한다

고 보고하여 양육 태도와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요인과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소진의 중요함에 비해 미흡하며 부모 소진에 대한 관

심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부모 소진

  부모 소진은 양육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며, 

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필요한 자원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증후군(syndrome)이

자 신체적, 심리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말한다(김근희, 2023; 신가영, 2023; 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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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송원영, 2021). 여기서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걱정과 근

심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를 말한다(박진성, 신현정, 

박애순, 2008).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부모와 자녀에게 장 ․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이정숙, 두정일, 2008). 일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

하면서 보람, 만족감, 행복, 기쁨 등을 느끼기도 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개인 생활과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제약됨에 

따라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남지혜, 

2021).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로 자녀와 함께 부모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짐에 따라 부모 소진에 대해 더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상

황은 자녀들과 함께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일부 부모들에게는 많

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부모들은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최윤경, 2020) 압도

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와 점점 더 소원해지고, 이전의 양육과 대조되는 

증상과 상태에 처하면서 역할성취감 상실을 호소하는 부모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

었다(손서희 등, 2021; Mikolajczak & Roskam, 2018). 실제 코로나 19가 장기화되

면서 부모들은 정신적 인내력에 한계를 느끼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신

체적, 정신적 소진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u & Xu, 2020).

  이뿐만 아니라 Daly(2007)는 지난 수십 년간 부모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성취

하기 위한 수단적 개체로 취급되어 부모 소진을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라 언급하였

다. 아동 중심의 양육이 강조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증가하게 되

고, 아이들의 발달이 부모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는 관점으로 부모의 양육과 양육

방식 및 기술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어왔다. 사랑과 상식으로 행해지던 자녀 양육

이 교육, 관심, 소유 그리고 기회적인 측면에서 아동에게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졌고 (Daly, 2007), 부모의 권위는 약화 되면서

도 보다 완벽한 부모상이 요구되고 있다(Richards, McGee, Williams, Welch, & 

Hancox, 2010; 김근희, 2023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Hubert와 Aujoulat(2018)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심과 감사는 낮아지고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양육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김근희, 20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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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육에서의 스트레스를 더욱 높이며 부모의 대처 자원을 압도하게 되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근희, 2023).

  현재 부모 역할에 대한 한국의 고유문화로 인해 역할소진을 쉽사리 표현하지 못

하기에 소진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 개입 등의 절차가 늦어지고 소진이 더욱 

누적되어 한층 더 심각한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여

러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부모는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며 

부모 소진으로 이어져 이는 부모(도피 및 자살 충동, 중독 행동 증가, 수면 장애, 건

강 장애),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 증가), 아동(방치 및 폭력적 행동)에게 광범위하

게 영향을 미친다(엄문설, 이양희, 2020; 윤기영, 2019; 황미연, 이지연, 2022; 

Mikolajczak, Brianda et al., 2018; Martorell & Bugental, 2006).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는 신경과민, 높은 완벽주의 수준, 연

령, 교육 수준, 직업이 있다(김종두, 오가영, 2018; Gerain & Zech, 2018; Lin et 

al, 2023; Mikolajczak, Raes et al, 2018). 이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교육 수

준, 우울, 원가족 경험, 독립성 조장과 수용에 대한 아동기 경험, 비합리적 신념, 

양육효능감 등이 있다. 또한, 문화적 양육 가치, 개인주의 문화, 전통적인 성 역

할이 부모 소진을 유발하였으며 특히 어머니가 부모 소진에 더욱 취약하였다(한수

희, 이소희, 2019; Sorkkila & Aunola, 2020). 자녀 양육 요인으로는 자녀의 기

질, 성격특성, 자녀의 질병이 부모 역할에 부담을 주어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

고 양육 불안과 양육 효능감 부족도 부모 소진과 부모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종두, 오가영, 2018; Agiati & Huripah, 2019; Mishina, Takayama, 

Aizawa, Tsuchida, & Sugama, 2012). 또한 자녀가 ADHD나 만성적 질환을 가진 경

우 가족의 경제적 문화와도 관련되어 더 높은 수준의 부모 소진을 야기하며

(Lindahl Norberg, Mellgren, Winiarski, & Forinder, 2014; Mrosková, Reľovská, 

& Schlosserová, 2020; Polat & Karakas, 2019). 환경적 요인으로는 결혼 생활 만

족도, 부부 갈등, 체계화 되지 않은 가정환경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 

COVID-19 감염병 확산 방지로 인해 시행된 이동 제한 명령이 자녀 교육 환경 변화

와 돌봄 문제를 야기하여 부모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Manja, 

Mohamad, Ismail, & Yusof, 2020).

  이와 같이 부모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 개인적인 요인과 양육적인 요

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어

머니의 아동기 경험 또는 우울장애와 같은 병리적 특성과 관련성을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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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다수의 부모 소진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 소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소진에 미치는 영

향 요인으로 본 연구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3.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불확실성

이란 사건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과 분류의 상태로, 위협 또는 기회라고 평가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경험이다

(Mishel, 1988; 김유민, 2023 재인용).

  Freeston 등(1994)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모호한 상황이나 불확실성

을 경험하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으로 설명하였고, Dugas 등

(2004)은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사건

의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이라 하였고, Carleton 등(2007)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

성과는 상관없이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용할 수 없는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Birrell 등(2011)은 불확실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질적 성향으로, 특질 걱정의 수준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자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Carleton 등(2007)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

였고, 이를 전향적 불안(prospective anxiety)과 억제성 불안(inhibitory 

anxiety)으로 명명하였다. 전향적 불안은 불확실성을 예상한 결과로 나타나는 공

포, 불안과 연관되고, 억제성 불안은 불확실성을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관련이 있다. 즉, 전향적 불안은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 기반한 예측 욕구와 확실성 추구 경향을 말하고, 억제성 불

안은 불확실성을 직면했을 때, 인지, 행동적으로 마비되는 경향을 말한다(McEvoy 

& Mahoney, 2011). 전향적 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할 수 없음과 회피’를 

나타내며, 불확실한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고 한다. 이는 어떤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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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확실한 답을 구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능동적인 접근

법이다. 억제성 불안에 비하여 걱정이나 강박 증상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

다. 억제성 불안은 ‘행동할 수 없게 되는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을 직면하는 

데 있어 느끼는 무대책감 또는 불확실성에 의한 마비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개인

이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큰 충격에 빠져 마비된 것처럼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억제성 불안이라고 하고, 전향적 불안에 비하여 사회공포

증,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및 우울증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

에 대하여 크게 예상하고 압도될 뿐만 아니라 확실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걱정하고(Dugas et al., 2004) 이를 스트레스로 경험하며(Freeston et al., 1994) 

회피하려 한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매우 어려

워하며(Buhr & Dugas, 2012), 실제로는 문제해결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Dugas, Freeston, & Ladouceur, 

1997). 불확실한 사건과 상황을 예측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를 감내하기 힘들어하며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

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분명한 정보들을 위협적인 것으

로 받아들이기 쉽다(Carleton, Norton & Asmundson, 2007).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

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모호함과 예측불가능한 일상에서 전반적으로 불

확실함을 견디는 능력이 낮을 것이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심각한 정서적 불편감 및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 역시 높아 부적응을 경험

할 수 있다(Dugas et al., 200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걱정(오영

아, 정남운, 2011; 이지원, 김은정, 2020), 취업 불안(김태정, 민경화, 2019; 정

윤경, 신주연, 이보람, 2019), 진로 문제(김나래, 이기학, 2012; 김종운, 이지은, 

2017) 등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로 분

야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미래에 대한 느낌

과 태도, 행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소진에 관한 연구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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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심리적 소진 연구 7건(강새미, 2022; 김려

원, 2021; 김민지, 진미경, 2023; 남문옥, 김민정, 2023; 신은미, 손영철, 2019; 

이기쁨, 2022; 한수정, 2022), 취업준비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업 

소진 연구 1건(장화영, 2022),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 소

진 연구 1건(송진아, 전귀연, 2022)이 수행되었다.

  아동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김민지, 진미경(2023), 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한수정(2022),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연구한 이기쁨(2022), 상담

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상담자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상담

자활동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강새미(2022),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불안과 진로

불안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연구한 남문옥, 김민정(2023), 초심상담자의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를 연구한 김려원(2021), 상담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심리적 소

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신은미, 손영철

(2019), 취업준비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업소진의 관계에서 진로

장벽과 경험회피의 이중매개효과를 연구한 장화영(2022),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과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연구한 송진아, 진귀연(2022) 모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과 소진이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양육이라는 불확실한 환경에

서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높다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선행연구 모두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그만

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소진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과 대상으로 확장되어 연구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에는 정답이 없으며, 예측하기

도 어렵다. 특히 유아기의 경우 여전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로 하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등 언어, 신체, 인

지, 정서적 전 영역에서의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엔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며 자율성을 시도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부모의 관심과 도움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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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수정과 훈육이 필요로 하다. 즉, 부모가 절대적인 보호자에게 자율성을 지지

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로 하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

이 높은 사람은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크게 예상하고 압도될 

뿐만 아니라 확실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걱정한다(Dugas et al., 2004).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Freeston, héaume, Letarte, Dugas & Ladouceur, 

1994) 이를 회피하려 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부모는 예측

하기 어려운 양육 상황에서 특히,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자율성을 시도하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할 때,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걱

정으로 자녀를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해 외출하는 것에 제한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상황이 늘어나면

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늘어났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병준, 2022)를 통해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어머니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육 환경에서 스트레스

와 걱정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Chen 

& Hong, 2010; Ladouceur, Talbot, & Dugas, 1997; Ciarrochi, Said, & Dean, 

2005)를 통해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게 되어 부모 소진으로 이

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 외에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과 부모 소진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Monroe와 Simons(1991)의 기질-스

트레스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부모 역할, 직업, 외상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삶

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특정 정신 장애가 유발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적 또는 기질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 경험

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적으

로 해석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기질적인 경향성을 지닌 사람들일

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Chen & Hong, 2010; Ladouceur et al., 

1997).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어머니는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이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 소

진을 경험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선행연구를 보자면 윤정경(2021)

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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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가정어린

이집 원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종두, 오가영(2018)은 양육 스트레스와 전

체 부모 소진이 정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부모 소진의 하위 요인 중 심리적 고갈,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 결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자영(2022)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소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과 부모 소진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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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

1. 양육 불안

  양육불안은 양육과 불안의 합성어이다. 불안이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상태

를 의미하며, 이는 명확한 원인 없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위험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위험이 닥칠 것을 대비해 느끼게 되는 감정반응을 의미한다(오영진, 김

영희, 2021). 불안은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감정

이다. 구체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행이나 위험에 대한 긴장을 경험하는 불안(정

세진, 신나리, 2018)은 스트레스라는 자극 상황에 대한 위협으로 인지되어 발생하

는 복잡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걱정과 긴장,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고립감, 열

등감, 외로움 등의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다(홍지희, 안명희, 2016). 

  Spielberger(1972)은 불안에 대해 일시적인 특성을 보이는 상태불안과 안정적인 

특징을 가진 특성불안으로 구분하였다(임선미, 2021 재인용). 상태불안은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이며, 특성불안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일정한 양

상의 불안을 의미한다. 적당한 불안은 안전욕구와 연결되어 위험한 행동을 방지하

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을 할 때 적응을 

방해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오영진, 김영희, 2021). 특히 부모의 특성 

불안은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수하게 되면 비난하게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정세진, 신나리, 2018). 불안은 오래 지속되거나 대처가 적절

하지 못할 때 병리적 불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불안을 전이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영미, 송하나, 2019). 또한, 특성 불안의 개인차는 생물

학적, 체질적인 요인에 있다고 보았으며, 특성 불안이 높을 사람들은 상황에서의 

위험성이나 위협을 더 크게 지각하며,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 강한 상태불안을 경

험한다(강경호, 홍혜영, 2012; 강대갑, 2007). 이렇듯 특성 불안과 상태불안은 개

념적으로는 다르게 정의되지만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강

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서적 상태의 불안 개념에 대해 상태불안과 특성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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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분화한 Spielberger(1972)는 불안과 스트레스, 위협과 같은 용어가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위협’이라는 용어는 불안 상태가 유발되는 

일시적인 사건을 표현하지만, 스트레스는 상황의 객관적인 자극 속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임선미, 2021 재인용). 따라서 불안은 스트레스와는 달리 위협이 감시될 

때 더 한정된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 선택적인 편견을 작용시키고, 이러한 불안

의 특성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비교와 경쟁에 초점을 두게 한다(오영진, 김영

희, 2021). 

  양육 불안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한 감정을 의미한다. 

사회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가 자

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양육 불안’이라고 한다. 자녀를 양

육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을 의미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은 자

녀를 임신하는 과정부터 시작되게 되며, 이는 저출산을 야기하여 사회문제를 초래

하기도 한다(박애경, 2015). 양육 불안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를 

지속하게 하며,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여 중요성이 강

조된다(오영진, 김영희, 2021).

  국내에서는 양육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일반인을 대상

으로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인 Spielberger(1970)의 불안척도(STAI: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Beck, Epstien, Brown and Steer(1988)의 불안척도(BAI: 

Beck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거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

(K-PSI)를 사용하여 양육 불안을 측정하였다(오영진, 김영희, 2021). 국내에서는 

위지희(2014)가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부모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최초

로 양육 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위 연구에서 양육 불안은 어머니의 성격특

성과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및 신념 등과 같은 어머니 개인적 특성으로 유발되

고, 애착 문제, 사회적지지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되며,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불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부모역할 효능감으

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지지에 대

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녀의 기질과 배우자

의 요인이 측정되지 못한 한계점을 지녔다(이선남, 이정욱, 2017; 오영진, 김영

희, 2021).

  이선남과 이정욱(2017)은 양육 불안을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인만의 내적 문제가 

아닌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과 사회의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양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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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요인들을 위협적으로 인지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부정적인 정서로 정의하

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어머니요인, 자녀요인, 배우자요인, 사회적요인으로 구성하

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자녀요인과 배우자 요인에 구성된 문항의 경우, 어

머니 자신의 양육 불안 요인이기보다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와 배우자의 양육 태도

에 따른 스트레스요인에 근접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불안이라는 부모의 개

인 내적인 심리적 감정상태를 다루기에는 제한이 있다(오영진, 김영희, 2021).

  이런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개발 및 타당화한 오영진과 김영희(2021)

의 부모양육불안 척도는 능력불안, 관계불안, 보호불안의 3가지 구성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첫 번째, 능력불안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 자녀의 기질이나 성향에 대

한 이해, 미래에 대한 불안, 양육에 대한 타인평가, 경제적인 능력, 양육책임감 

등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를 양

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발생시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갖게 되

는 불안으로 적절한 부모역할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Jhonston & Mash, 

1989). 두 번째, 관계불안은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애착이 지나쳐 과잉

밀착하고자 하는 ‘정서적 융합’과 자녀와 함께 있으면 더 어렵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근접회피’, ‘정서적 분리’ 등 애착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있

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정서가 자녀에게 투사됨에 따른 

세대전이의 불안 등 주변 관계에서 비롯된 양육 불안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세 번

째는, 보호불안으로 유대결속, 과보호로 나타나 있다. 이는 ‘아이의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 생활의 일과를 모두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전지적인 심리상

태와 자녀와의 심리적인 유대감이 지나쳐 ‘침해적 행동’으로 나타나 부모의 도

움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아이에 관한 일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범주에 ‘전지적 침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2.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양육 불안과 부모 소

진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는 불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김유민, 

2023). ‘미래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믿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의 감정’이라는 불안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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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지 못하는 것이 불안의 발생과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rohne(1993)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적 각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 장애의 기저를 이루는 주요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순희, 2010 재인용). 그의 불안 모델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

하게 되면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여 과도한 경계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정서적 각성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인지적 회피 반응을 야기하여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상태 불안에 관여

하는 개인차 특성으로 확인되었다(Greco & Roger, 2001). 즉, 불확실성에 대해 인

내하지 못하는 인지적 편향은 불안에 기여하는 다른 특성들에 영향을 주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높은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높은 불안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김순

희, 2010; 송정선, 2017; 엄시율, 박기환, 2021; Boelen & Reijntjes, 2009; 

Carleton et al., 2010; Counsell et al., 2017)와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

애와 같은 병리적 불안과도 강한 정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gas, 

gosselin, & Landouceur, 2001; Holaway, Heimberg, & Coles, 2006; Simmons, 

Matthews, Paulus, & Stein, 2008; Tolin, Abramowitz, Brigidi, & Foa, 200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이 높은 것은 문제 해결 기술을 손상시켜 모호

한 상황에서의 행동 지연과 회피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으며

(Dugas, Freeston, & Ladouceur, 1997), 최근에는 주로 과도한 걱정과 관련된 주

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김혜영, 오경자, 2007; 설승원, 오경자, 2008; 신경

림, 2005; Dugas, Gossonin, & Landouceur, 2001; Koerner & Dugas, 2008; 

Starcevic & Berle, 200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양육 불

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적은 편이며, 기존의 영유

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불안에 관련된 연구들은 ‘불안’의 개념으로 혼재되

어 사용됨으로써 어머니의 개인적인 분리불안이나 성격적 특성 불안에 주로 한정

하여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 과

정에서 느끼는 특수한 불안인 양육 불안과 관련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국내 

연구 중 가장 최근 연구인 김유민(2023)에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육아 상황에서 경험하는 양육 불안이 증

가하며, 이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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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가 되면 양육자로서 양육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지가 양육자의 적응적인 삶에 핵심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조한익, 정미영, 2009). 아울러, 불안을 인내하는 특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양육

이라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적응적으로 다루는 데 영향을 주고 양

육 환경에서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시사된다. 

  양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부모는 양육자로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을 직면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상황 등이 늘

어나고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불안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 상

황과 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 양육 불안을 연구한 김유민(2023)의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특히 현 시점에서 양육 환경에서의 불안을 다루는

데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여겨진다. 불확실성은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

이며, 이는 양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적용되어 부모는 양육자로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불안은 ‘양육’과 ‘불안’이 합성된 용어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부

모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며 ‘압박받는 부모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Grolnick 

& Seal, 2008).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상태로 양육 상황에

서 경험하는 부모의 내적인 불안 상태를 의미하며 심리적인 속성을 지닌다.

  부소 소진은 양육 환경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며, 이를 적절히 

다루지 못해 발생하는 증후군이자 신체적, 심리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말한다(김근

희, 2023; 신가영, 2023; 엄연용, 송원영, 2021).

  불안이 높은 부모는 양육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김규리 등, 2022; 손금옥, 

김민진, 2022; 이진희, 홍주연, 2022; 지효숙, 황경열, 2014; 현정환, 2020; 

Oosterman & Schuengel, 2017),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며(오영진, 김영희, 2021; 하

소영, 서미아, 2020)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조기란, 2023). 또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과 존중감이 부족하여 자녀에 대한 신뢰감, 존중감 또한 부

족하다(Ginsburg, Grover, Cord, & Ialongo, 2006). 이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불안

을 전이시키고 과보호적 양육 행동을 보이며(오영진, 김영희, 2021), 부정적 양육 

행동으로 이어진다(김현수, 신혜린, 2012). 국내에서는 불안과 소진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부모의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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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전무하다.

  양육 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증가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만성화될 

경우 부모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

다(김종두, 오가영, 2018; 윤정경, 2021; 이자영, 2022; Lazarus & Folkman, 

1984). 이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잘 해결

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유능한 대처

가 어려우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낮아진 에너지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부모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관계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과도한 통

제의 사용으로 심리적인 영역을 통제하는 부정적인 양육 행동인 ‘심리 통제’가 

높고 일관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는 ‘행동 통

제’는 낮았다(김규리 등, 2022). 양육 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하거

나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를 위축시

키고, 자율성을 낮추며,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충동성, 비

행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며 자녀의 정서, 행동, 인지에 부적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김규리 등, 2022; 김현수, 신혜린, 2012). 즉, 양육 불안이 높

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나 과보호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문제 행동

으로 이어지고 이를 훈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저항, 부정적 감정, 우발적인 처벌로 

인하여 실망, 후회,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 훈육은 부모의 소진을 예측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엄연용, 송원영, 2021) 이를 통해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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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양육 불안, 부모 

소진, 부모 소명

1. 소명

  소명의식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직자들이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 신의 부름

을 받았으며, 성직자의 개인 또한, 그 일을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름에 응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서우형, 2022). 본래 기독교 용어이나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

화하고, 종교에서 학문으로 넘어와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되고 연구되어 오고 있

다.

  소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Wang과 Dai(2017)는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고전적 관점으로 종교적 관점에 대응하는 것이며 신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운명을 강조하는 것이다(오미혜, 2021). 두 번째는 현대적 관점으로 현대적 관점

은 소명이 내부적인 동기나 개인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세 번째는 신고

전주의적 관점으로 소명의 외부적인 부름과 친사회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류인찬, 유현실, 2021).

  다음은 소명의 구성개념으로 Dik과 Duffy(2009)는 소명은 초월적 부름,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동기 이렇게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초월적 부

름’이란 소명의 사전적 의미인‘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과 같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외부적 

힘의 한 형태를 말한다. 외부적 힘이라 함은 종교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 가족의 기대나 요구, 나라의 부름 또는 뜻밖의 운명과 같은 것 등

을 의미한다(김지선, 김봉환, 2022). 외부로부터 특정한 삶의 역할에 대한 동기가 

온다고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우민주, 2023; Dik & Duffy, 2009). 둘째,‘목적

과 의미’는 자신의 노력에서 느끼는 의미와 목적을 더 넓혀 삶의 목적과 의미에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다(류인찬, 유현실, 2021; Dik & Duffy, 2009). 마지막으로 

차원은‘친사회적 지향’으로 사회의 안녕 및 공익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으로(Dik & Duffy, 2009) 타인 지향적인 가치 및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소명의식에 대하여 국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David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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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dell(1994)은“지금 하는 일은 부름을 받은 것”으로, 그 일에 대한 돈이나 시

간과는 상관없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은 그 일을 충

실히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다. Wrzesniewski, McCauley, Rozin과 Schwartz(1997)

는“일과 자신의 인생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에서 내적인 만족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Hall과 Chandler(2005)는 개인이나 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그 자체로서 개인의 삶의 목

적과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Dik과 Duffy(2009)는 목적이나 의

미를 위한 특정한 삶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삼는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부름이라 하였고, Dobrow와 

Tosti-Kharas(2011)는 개인이 일에서 경험하는 강렬하고 의미 있는 열정이라 말했

다.

  소명의식에 대한 국내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자

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정인과 손영우(2016)는 “개인이 일에 대하여 가지는 

긍정적인 태도로서 일을 통해 물질적 이익이나 조직 내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기보

다 열정적인 자세로 일을 해 나가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공공의 가치를 추

구하는 역할”로 제시하였다. 홍성미(2018)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의 상호작용 

중 자발적으로 직업 의미에 대해 갖는 인식 중의 일부이며, 일에 있어 본인의 역

할을 인지하며 그 과정에서 목표 및 의미를 추구하고, 그 때문에 조직과 사회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태도”라 정의하였다. 선동익, 손승연(2021)은 “직업에서 내

적으로 즐겁고, 의미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느끼는 정

도”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소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아직 소명에 대한 연구자들이 수용

하는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김수진, 2022), 현대에는 의미가 더 확장되어 개인에

게 의미있는 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식과 태도로 본다(Dik & Shimizu, 2019; 

potts, 2019; Thompson & Bunderson, 2019).

  또한, 소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은 일 맥락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명 수준이 높은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열정과 만족이 높으며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행복도도 높아진다(홍성미, 2018). 

또, 일의 즐거움과 더불어 삶의 의미 등 심리적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Steger & Dik, 2009). 즉, 직업소명의식은 내재적인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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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Dik, Sargent, & Steger, 2008), 일에 대한 긍정정서의 확대가 가능하다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Seligman(2002)과 Baumeister(1991), 

Super(1980)는 소명이 직업 영역 외에도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일에 관련될 수 있

다고 말하며, Dik과 Duffy(2009) 역시 어떤 삶의 역할 안에서도 추구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으며 소명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른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 부모 소명

  소명에 대한 연구는 종교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여전히 직업 영역에서 활발히 연

구되고 있지만, 양육에서의 소명인 부모 소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

되어 부모 소명이 소명처럼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으로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기쁘다, 이수란, 2022). 하지만, 소명에 대한 선행연

구를 근거로 부모 소명을 가진 부모들도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부모 소명에 대해 살펴보자면, 소명에 대한 개념이 부모의 역할과 양육의 영역

에 적용된 것을 말하며, 부모 역할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부모됨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수진, 기쁘다, 이수란, 2022). 소명의 개념을 떠올려보면,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김수진, 기쁘다, 이

수란, 2022). 그러나 부모 소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oulson, Oades와 Stoyles(2012a)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양육에서의 소명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주제 도출과 함께 소명의 개

념이 자녀 양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oulson 등(2012a)의 연구에서 양육에서의 소명을 이해하는 6가지의 주체가 도

출되었다. 구체적으로‘정체성’은 부모 역할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은 부모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선호하는 활동이나 

그 기회를 포기하기고 그 역할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있는 공헌’은 

부모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 자녀, 미래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열정’은 자녀에게 가능한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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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모 역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열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운명’은 부모 역할

을 포함하여 어떤 영역에서든 그 일을 하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거나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생각함’은 부모 역할과 관련된 일은 매우 중요하

며,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자녀를 생각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

  Coulson 등(2012b)은 이후의 연구를 통해 세 가지 구성요소(삶의 목적, 인식, 

열정)로 구성된 부모 소명 척도(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목적’은 부모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 역할을 충족함으로써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일을 경험할 

뿐만아니라 운명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은 자녀 양육 역할에서 온 

마음을 다해 요구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가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경계

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열정’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에 높은 

수준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수란, 배유진, 양수

진, 기쁘다(2021)가 SSCCS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판 부모 소명 척

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였다.

  이수란 등(2021)은 한국에서 부모 소명이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한국 부모의 인식을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목적/정체성, 열정/성장, 희생/헌

신, 의식/집중이라는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SSCCS의 세 가지 구성요소 외에 희

생/헌신이라는 한국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하위요인이 포함되었다. 희생/

헌신 관련 요인은 Coulson 등(2012a)의 연구에서도 도출되었던 개념이었으나 척도 

개발 과정에서 구성요소로는 도출되지 못했던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판 부모 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육의 영역에서 소명의 구성요소는 기존의 소명과 거의 동일하며, 

이는 양육에서의 소명이 소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소명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김수진, 2022).

  또한, 김수진, 기쁘다 등(2022)이 부모 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을 위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여기서 6개의 주제가 도

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인품과 자질’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새

로 나타난 개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이며 롤모델로서 부

모이자 기본적으로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하위범주로 하고 있다. ‘부모

로서의 정체감’은 존재의 의미가 자녀에게 있으며 부모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정체감 중에 부모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하위범주로 하



- 28 -

고 있다. ‘운명과 책임’은 기존 소명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요 구

성요소이지만 김수진, 기쁘다 등(2022)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

기를 주저하였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범주로는 나에게 올 

아이, 운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임부터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이다. ‘신념과 방향성’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양육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투영되고, 부모 개인이 가진 특정한 가치관이 투영되

기도 한다는 것을 하위범주로 하고 있다. ‘열정과 헌신’은 양육을 하며 경험하

는 긍정적 감정, 최대한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하려는 항상 몰입함, 어떤 상황에서

도 희생하고 헌신함을 하위범주로 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성장’

은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한는 자녀를 하위범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기존 직업 소명 연구에서 밝혀진 구성 요소와 비슷한 양상이며

(김수진, 기쁘다 등, 2022), 새로운 개념도 있지만 의미가 더 강조되면서 다른 관

점보다 소명의 현대적 정의에 더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소명에 대한 의미가 

더 확장되어 개인에게 의미있는 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식과 태도((Dik & 

Shimizu, 2019; potts, 2019; Thompson & Bunderson, 2019)로 보는 것처럼 부모 

소명 역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부모라는 역할을 하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김수진, 기쁘다, 2022).

  부모 소명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수란 등(2021)은 한국형 부모 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해 부모 소명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

며, 김수진, 기쁘다 등(2022)은 부모 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 연구를 통

해 6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부모 소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련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수진, 손영우, 이수란(2022)은 부모 소명 개념에 대한 부와 모의 

인식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어머니가 보다 더 부모됨과 자녀 양육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미애, 심예린(2022, 2023)은 부모 소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녀

의 진로 발달을 예측하는지 탐색하였으며, 기쁘다, 이수란(2022)은 부모 소명과 

부모 행복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정

지유(2022)의 연구에서는 부모 소명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가 있는지 탬색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소명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기쁘다, 성미애(2023)의 연구에서는 부모 소명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가족소속감과 부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세대 차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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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증하였다. 김예본, 김유니, 양수진(2023)는 부모 소명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황지민, 송은빈, 양수진(2023)는 부모 소

명 예측 요인을 어머니의 내적 특성과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김현

주(2023)는 사랑과 활력의 성격 강점이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수란 등(2021)의 척도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행복감,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양육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개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긍정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소

명(기쁘다, 이수란, 2022)의 선행연구와 부모 소명의 최근 연구를 통해 부모 소명

이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변인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양육 불안, 부모 소진

과 부모 소명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지각, 

해석하고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편향을 말하며(Dugas et al., 2004),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느끼고 견뎌내지 못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조한익, 정

미영, 2009).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유아기 자

녀의 경우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로 인해 부모 역할에 변화가 생기며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한 양육 상황에서 어머니는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 느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하소영, 서미아, 2020).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애매한 정보를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불안을 상

승시킬 수 있다(김유민, 2023).

  양육 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 환경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 대한 걱정, 우

려와 같은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이나 양육 능력에 있

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양육에 대한 효능

감이 낮아진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정적 양육 행동을 보이며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자녀에게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 수 있다(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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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서미아, 2020). 이러한 통제적인 행동은 자녀를 불안하고 위축시키거나 공격

성, 충동성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며(김규리 등, 2022),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저항, 부정적인 감정, 우발적인 처벌로 인하여 실망, 후

회, 등을 경험하고 이는 부모 소진으로 이어진다(엄연용, 송원영, 2021). 즉, 높

은 양육 불안은 부모 소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 소진은 부모(도피 및 자살 충동, 중독 행동 증가, 수면 장애, 건강 장애), 부

부(갈등의 빈도와 강도 증가), 아동(방치 및 폭력적 행동)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

친다(엄문설, 이양희, 2020; 윤기영, 2019; 황미연, 이지연, 2022; Mikolajczak, 

Brianda et al., 2018; Martorell, Bugental, 200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

할수록 양육 불안이 높아지고 이는 부모 소진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부모는 자신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육 능력에 대한 신뢰

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한다(Hall & Chandler, 2005; Park, Sohn, 

& Ha, 2016). 이뿐만 아니라 양육에서의 만족감을 높이고 중요성 및 즐거움에 대

한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Coulson et al., 2012). 이는 부모 소명이 중

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명이란, 목적이나 의미를 위한 특정한 삶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삼는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부름(Dik & 

Duffy, 2009)이며, 현대에는 의미가 더 확장되어 개인에게 의미있는 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식과 태도로 본다(Dik & Shimizu, 2019; potts, 2019; Thompson & 

Bunderson, 2019). 이러한 소명의 개념이 양육의 영역에서 적용된 것이 부모 소명

이며, 부모 소명은 부모 역할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부모됨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수진, 기쁘다, 이수란, 2022). 부모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 및 형성하는 것은 심리적 건강으로 이어지며(김예본, 양수진, 2021; 박주하, 

배유진, 양수진, 2021), 자녀 양육에서 생기는 의무와 새롭고 복잡한 상황들을 정

리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욕구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가이

드가 되어준다(김수진, 기쁘다 등, 2022). 궁극적으로, 양육의 영역에서 소명을 

경험하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

신의 개인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모와 개인으로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김수진, 기쁘다 등, 2022). 

  이처럼 소명이 높으면 자신의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며 더 노력



- 31 -

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Dik, Eldridge, Steger, Duffy, 2012). 부모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 역시 부모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장하려고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서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위해 유능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기쁘다, 이수

란, 2022)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양육 환경에서 부모 소명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지유(2022)의 연구 한 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소

명의 완화효과는 부와 모 중 모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또한, 소명에 대한 선행연구

를 근거로 부모 소명을 가진 부모들도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명과 소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은 직무요구(직

무부담)(이민애, 2022), 감정노동(이형석, 이현이, 2022), 직무스트레스(김연우, 

2016; 최해연, 2020), 역할스트레스(Wu, Hu, & Zheng, 2019), 직무환경(이미용, 

2019; 진홍섭, 2017; 하상희, 2018), 신경증적 경향성(권진영, 김창대, 2016), 역

할 갈등(Wu, Hu, & Zheng, 2019; Pereira, Correia, Da Palma, Pitacho, & 

Lunardi, 2022), 일-가정 갈등(Nielsen, Thompson, Wadsworth, & Vallett, 2020) 

등의 영향력을 조절하였고, 심리적, 직업 소진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부모의 소명은 개인의 역할 정체성 측면에서 긍정, 부정적

인 경험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의미와 목적을 내부 보상으로 부여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부모 소명이 어머니의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보호하는 긍정심리개입으로 

보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 불안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데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양육 상황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능력에 믿음이 없고 양육효능감이 낮아

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심리적 

건강이 저해되며 소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양육 불안과 부모 소진의 관계

를 부모 소명이 약화시킬 것으로 추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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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5세 아동들의 어머니 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만 3-5

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아동은 언어, 신체, 인지, 정서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긴 하나 부모가 절대적인 보호

자에서 증가하는 자기표현과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인내해 주어야 하며 물질적, 신

체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는 소진되기가 

매우 쉽다(Stith et al., 2009; Vigouroux & Scola, 2018).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

에 비해 더 많이 양육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소진될 위험성 역시 높고(김안나, 

2017; Roskam & Mikolajczak, 2020) 더 높은 수준의 폭력을 보고하는 것으로 밝혀

져(Roskam & Mikolajczak,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표 1>에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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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류 n, %

어머니 연령

만 25세 – 29세 7(2.3)

만 30세 - 39세 212(70.7)

만 40세 – 49세 81(27.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0)

고등학교 졸업 35(11.7)

전문대 졸업 59(19.7)

대학교 졸업 172(57.3)

대학원 이상 31(10.3)

취업 여부

전일제 취업 132(44.0)

시간제 취업 43(14.3)

미취업 125(41.7)

자녀의 연령

만 3세 112(37.3)

만 4세 102(34.0)

만 5세 86(28.7)

자녀의 성별
남아 163(54.3)

여아 137(45.7)

형제 유무
외동 134(44.7)

형제 있음 16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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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도구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고자 Freeston 등 (1994)이 개발 및 타당

화한 27문항을 이슬(2016)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단축형으로 제작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Korean-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14: 

K-IUS-14)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요인1은‘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으로 7문

항, 요인2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하

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33 이였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요인1 .912, 요인2 .874로 나타났다.

<표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일과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1, 2, 3, 4, 5, 10, 14 7 .912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및 일 

진행에 대한 어려움

6, 7, 8, 9, 11, 12, 13 7 .874

전체 14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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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양육 불안 척도

  양육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오영진과 김영희(2021)가 개발 및 타당화한 부모 양

육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능력 불안’ 10문항, ‘관계 불안’ 10

문항, ‘보호 불안’ 8문항을 포함하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

수록 부모가 높은 수준의 양육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40 이였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능력 불안 .927, 관계 불안 .878, 보호 불안 .891로 나타났다.

<표 3> 양육 불안 척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능력 불안 1, 2, 3, 4, 5, 6, 7, 8, 9, 10 10 .927

관계 불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878

보호 불안 21, 22, 23, 24, 25, 26, 27, 28 8 .891

전체 28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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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소진 척도

  부모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Roskam 등 (2018)이 개발하고 엄문설, 이양희(2020)

가 번안 및 타당화한 부모 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탈진’ 9문항, 

‘자기 대조’ 6문항, ‘포화’ 5문항, ‘정서적 거리두기’ 3문항을 포함하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1=그런 적이 없다, 7=매

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모 소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6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

인별 Cronbach’s α는 탈진 .951, 자기 대조 .947, 포화 .924, 정서적 거리두기 

.865로 나타났다.

<표 4> 부모 소진 척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탈진 1, 2, 3, 4, 5, 6, 7, 8, 9 9 .951

자기 대조 10, 11, 12, 13, 14, 15 6 .947

포화 16, 17, 18, 19, 20 5 .924

정서적 거리두기 21, 22, 23 3 .865

전체 23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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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 소명 척도

  부모 소명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수란 등 (2021)이 개발한 한국형 부모 소명 척

도(Korean version of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K-SSCC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목적/정체성’ 5문항, ‘열정/성장’ 5문항, ‘희생/헌신’ 5문항, ‘의식/집

중’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

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모 소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07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는 목적/정체성 .894, 열정/성장 .883, 희생/헌신 .880, 의식/집중 

.864로 나타났다.

<표 5> 부모 소명 척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목적/정체성 1, 2, 3, 4, 5 5 .894

열정/성장 6, 7, 8, 9, 10 5 .883

희생/헌신 11, 12, 13, 14, 15 5 .880

의식/집중 16, 17, 18 3 .864

전체 14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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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3년 7월 말에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EMBRAIN)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EMBRAIN은 15년 동안 이어져 온 기업으로 국내 1,692,482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 · 여 성비,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연구자가 모의로 진행해본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을 진행하여었다. 연구 참여 의사를 지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설문은 총 134문항이었으며, 이

에 동의한 어머니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00명의 

자료였다.

D.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IBM Co., Armonk, NY)과 SPSS Macro version 4.1(Hayes, 

201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27을 통해 기술통계와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들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은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 모델 14를 활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확

인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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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양육 불안, 부모 소명, 부모 소진이며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인 간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양육 불안(r = .654, p < .01)과 

부모 소진(r = .531, p < .01)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부모 소명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 불안은 부모 소진(r = 

.714, p < .01)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부모 소명(r = 

-.181, p < .01)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 소진은 

부모 소명(r = -.357, p < .01)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왜도와 첨도가 ±1 사이로, 모든 측정변인이 정규분포

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왜도 < 3, 첨도 < 10).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분산팽창요인) 지수와 공차 한계를 

확인한 결과, VIF 지수는 1.042~1.817로 10 미만이었으며, 공차 한계는 

0.550~0.960으로 0.1 이상으로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을 진행

하였다.

<표 6> 측정 변인 간 상관분석                                     Note. N = 300

1 2 3 4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

2. 양육불안 .654** 1
3. 부모소진 .531** .714** 1
4. 부모소명 -.052 -.181** -.357** 1

M 36.71 81.95 63.41 66.39
SD 10.45 22.95 30.51 10.80

왜도 .034 .111 .794 -.104
첨도 -.371 -.330 .028 -.322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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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매개효과 분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 간의 관계에서 양육 불안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공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고,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분

석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양육 불안을 예측하

였고(β = .654, p < .001), 매개변수인 양육 불안은 종속변수인 부모 소진에(β 

= .640,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부모 소진에 미치는 총효과(β = .531, p < .001)와 직접효과(β = .112,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는 부분매개모형으로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간접효과

의 계수는 1.223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940과 1.517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소진의 관계에서 양육불안의 매개효과

β SE t p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X)

→ 부모 소진(Y) (전체 효과)
.531 .143 10.821 .00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X)

→ 양육 불안(M) (직접 효과)
.654 .096 14.934 .0000

양육 불안(M)

→ 부모 소진(Y) (직접 효과)
.640 .071 12.003 .00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X)

→ 부모 소진(Y) (직접 효과)
.112 .156 2.103 .0363

<표 8>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양육불안 1.223 .147 .941 1.515

Bootstrap sample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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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양육 불안을 통해 부모 소진으로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 소명에 의해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가 제

공한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9>, <표 10>,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양육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B = 1.437, p < .001) 양육 불안과 부모 소명의 상호작용

항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B = -.014, p < .001). 이와 더

불어 조절된 매개지수 값이 -.020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32와 -.010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양육 불안을 매개로 부모 소진에 이르게 되는 경

로에서 부모 소명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의 값

이 부적(-)으로, 이는 조절변수가 높아질수록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즉, 부모 소명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양육 불

안, 부모 소진의 관계(간접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PROCESS를 활용한 상호작용효과의 시각적 도식

화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 불안이 높더라도 어머

니의 부모 소명이 높으면 부모 소진이 낮아지는 반면, 어머니의 부모 소명이 낮으

면 부모 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소명이 조절변인으로써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양육 불안,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완화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수준에 해당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한 통계절차에 따라 검증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것과 같이 어머니의 부모 소명 수준의 평균 –

1SD 집단, 평균 집단, 평균 +1SD 수준에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소명 

수준이 높을 때(B = .872, SE = .141, 95%CI[.608, 1.166])보다 낮을 때(B = 

1.308, SE = .149, 95%CI[1.036, 1.623]),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이 양육 불안을 통해 부모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 영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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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부모 소명 수준이 낮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의 관

계에서 양육 불안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이다.

 부모 소명의 수준이 낮을수록 매개효과가 더 강력해진다. 또, 부모 소명의 수준

이 높으면 부모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결과에서 부모 소명의 

수준이 높을 때 매개효과가 사라지지 않았기에 양육 불안의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를 보면 양육 불안이 낮으면 부모 소진은 부모 소명 수준에 상

관없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불안과 어머니의 부모 소명 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 사이

에서 양육 불안이 매개하며 어머니의 부모 소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

다.

<표 9> 부모 소명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model 14)

Dependent variable: 양육 불안

Variable B SE t
95% CI

LLCI ULCI

X: IU 1.437 .096 14.934*** 1.247 1.626

Dependent variable: 부모 소진

Variable B SE t
95% CI

LLCI ULCI

X: IU .417 .144 2.890** .133 .700

Me: 양육 불안 .759 .269 6.305*** 1.165 2.222

Mo: 부모 소명 -.662 .350 1.403 -.1977 1.180

Ineraction

(MeMo)
-.014 .004 -3.559*** -.022 -.006

조절된 매개 지표 Index Boot SE
95% CI

LLCI ULCI

부모 소명 -.020 .006 -.032 -.01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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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단순기울기의 유의성 검증

Effect Boot SE
95% 95%

LLCI ULCI

-1 SD 1.308 .149 1.036 1.623

평균 1.090 .132 .849 1.371

+1 SD .872 .141 .608 1.166

[그림 2] 부모 소진에 대한 양육 불안과 부모 소명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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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양육 불안을 매개로 하여 부모 소진

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부모 소명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 간 관계에 대한 통합적 

이론모형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과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로 첫 번째,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

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양육 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양육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부모 소진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

모 소진의 관계에서 양육 불안이 매개하였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가 줄어들어 양육 불안이 부분매개효과를 나

타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양육 불

안이 높아지고(김유민, 2023) 높은 양육 불안이 부모 소진에 영향을 준다

(Mikolajcza, Gross et al., 2020)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고 아동 역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로 양육을 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어머

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확실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 압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확실성이 보장될 때까지 반복된다면 부모 소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

되는 바이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어머니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모호한 상황을 견디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에도 오

히려 그 상황을 과도하게 경계하고 회피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양육 능력을 신뢰

하지 못하게 되고, 일관적인 양육이 어려워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

를 오히려 과보호하는 등의 양육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아진 불

안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양육 경험이 지속될 경우 부모는 자

신의 역할, 능력에 대해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는 부모로 하여금 양육에 집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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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하며, 부모 역할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없게 되면서 오히려 

자녀와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인 부모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바이다.

  둘째,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양육 불안을 통해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 소명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 관계에서 양육 불안

의 간접효과는 부모 소명에 따라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 수준에 따른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부모 소명 수준 모두에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육 불안 수준이 높더라도 부모 소명 수준이 높으면 부모 소진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불안은 부모 소명에 의해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서 어머

니의 양육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부모 소명이 높다면 부모 소진이 다소 감

소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자신의 양육 역할을 피할 수 없는 의무로 보기보다는 소명으로 보는 어머니들

은 성공적인 양육의 성취뿐만 아니라, 양육 환경에서 좋고, 나쁜 경험을 인지적으

로 재해석하고 의미와 목적을 내부 보상으로 부여하도록 이끌어 양육과 관련된 부

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정지유,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부모 역할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는 것과 부모됨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

고 자녀 양육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바

이다.

  유아기는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을 이루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 모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예측할 수 없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불안

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어머니는 양육 불안

에 더 취약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소명의

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양육에서 오는 기쁨을 더욱 의미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녀를 의미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

해 건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에서의 불안감을 상쇄하고 이는 소진으

로 이어지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론하는 바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모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에 대한 방안을 모



- 46 -

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 소명 수준이 높으면 양육 불안이 높더

라도 부모 소진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양육 불안의 간접효과가 사라진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양육 불안의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 불안이 낮

은 집단은 부모 소명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낮은 부모 소진을 나타내 양육 불안 

역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양육 불안이 낮다면 부모 소명의 수준과 

관계없이 부모 소진이 낮아진다. 양육 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에서 자신감을 

잃고, 자녀에게 불안을 전이하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게 된다. 또한, 부모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과 존중감이 부족하고 이는 자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부족

으로 이어진다(임수미, 황혜신, 2023). 이뿐만 아니라 과잉보호를 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고(김경미, 박범혁, 김영희, 2005), 높은 심리통제와 낮은 행동통제를 

보여 자녀가 위축되거나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기 아

동의 경우 인지적, 신체적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양육자와의 이자관계에서 벗

어나 삼자 관계를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조절과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시기이다. 조절과 사회화 경험의 부족은 아동의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며, 높은 불안감은 아동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데에도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육 불안을 낮추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모 소진의 관계에서 양

육 불안의 통합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양육의 영역이 

아닌 진로, 직업 등 이외의 분야와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불안(윤소진, 2019; 최솔비, 2022), 불안과 소진(김지원, 정

승철, 2022; 남문옥, 김민정, 2023; 임선미, 2021)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본 

변인들과 관련하여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양육 불안과의 관계(김유

민, 2023)에 대한 연구만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양육 불안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

남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부

모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부모 소진에 영향을 주는 

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모 소명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 부모 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양육 불안을 매개로 하여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여 양육 불안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부모 소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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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부모 소명 수준을 높인다면 부모 소진을 완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명은 부모로서 양육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부정

적인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다(정지유, 2022). 소명은 

상대적으로 변화와 관리가 가능한 상태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입을 통한 강화

가 가능하다(이경자, 정민선, 2018; 최해연, 2020 재인용). 현재 국내에는 정지애

(2020)의 WCT를 중심으로 한 소명 기반 진로프로그램, 정지애(2023)의 소명 기반 

대학생 진로상담 모형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 소명을 기반으로 

한 양육 프로그램 및 상담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한

솔, 김정민(2021)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의 개발 및 효과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프로그램 실시 결과 소명 의식이 고취되었

으며 소명이 소진을 예방하는 중요한 긍적적 변인으로 소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머니를 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 양

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경우에 대한 한계가 있다. 여전히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

우가 많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부모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는 배우자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임수미, 황혜신, 2023) 아버지가 주 양육자였을 때와 아니었을 경우를 비

교하거나 부모를 함께 연구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은 모두 자기 보고식 설문지가 사용되었

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양육에서 오는 부담과 스트레스, 불안, 소진 등 부모라

는 역할에 대한 한국의 고유문화로 인해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

로 설문에 참여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자료수집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명과 관련하여 소명의식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오는데 오히려 과해지면 소진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명의식이 높아질수록 일 중독 수준이 높아지고 일에 몰두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소진이 증가될 수 있다(김근희, 2023; 장송희, 2021). 소명과 소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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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소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더 우세하긴하나 혼재되어 있다. 

추후에 부모 소명과 부모 소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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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US-14)

번

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미래의 불확실함은 내가 확고한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방해한다.
1 2 3 4 5

2
미래의 불확실함은 인생을 견딜 수 없게 만든

다.
1 2 3 4 5

3
미래의 불확실함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

안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1 2 3 4 5

4
나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지 못하면 좌절

한다.
1 2 3 4 5

5
미래의 불확실함은 내가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방해한다.
1 2 3 4 5

6
어떤 일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 2 3 4 5

7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

을 뜻한다.
1 2 3 4 5

8
확신이 없으면, 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1 2 3 4 5

9
확신이 없으면, 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다.
1 2 3 4 5

10
미래의 불확실함은 나를 나약하게 하거나, 불

행하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
1 2 3 4 5

11
아주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기 어렵다.
1 2 3 4 5

12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1 2 3 4 5

13
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만 한다.
1 2 3 4 5

14
나는 살면서 느끼는 모호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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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모 양육 불안 척도

번

호
문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

다.
1 2 3 4 5 6

2
나는 아이에게 관한 일을 결정할 때 겁이 난

다.
1 2 3 4 5 6

3
나는 아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까봐 걱정

이 된다.
1 2 3 4 5 6

4 나는 내가 양육을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1 2 3 4 5 6

5
나는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 재능을 잘 모르

는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6

6
내 아이의 행복이 내게 달려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7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

는 것이 불안하다.
1 2 3 4 5 6

8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에게 충분히 뒷받

침해 주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
1 2 3 4 5 6

9 나는 아이가 나처럼 살까봐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10
나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자책한다.
1 2 3 4 5 6

11
나는 아이가 나에게 안기거나 스킨십을 할 때 

몸을 피하고 싶다.
1 2 3 4 5 6

12
나는 아이가 클 때까지 나보다 잘 키울 수 있

는 사람에게 떠맡기고 싶다
1 2 3 4 5 6

13
나는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불

편할 때가 있다.
1 2 3 4 5 6

14
나는 아이가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불편하

다.
1 2 3 4 5 6

15
나는 아이를 대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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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6
나는 아이가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을 보면 미덥지가 않다.
1 2 3 4 5 6

17
나는 아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울해진다.
1 2 3 4 5 6

18
나는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 혹은 이야기에 

무관심할 때가 있다.
1 2 3 4 5 6

19
내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20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21
나는 아이를 두고 외출을 하면 조바심이 난

다.
1 2 3 4 5 6

22
나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

도 걱정을 한다.
1 2 3 4 5 6

23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한

다고 한다.
1 2 3 4 5 6

24
나는 아이에 관한 일은 내가 해야 마음이 놓

인다.
1 2 3 4 5 6

25
나는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에게 무슨 일

이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6

26
나는 아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생활의 일과를 

모두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1 2 3 4 5 6

27 나는 아이가 내 눈앞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 1 2 3 4 5 6

28
나는 아이가 내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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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모 소진 척도

번

호
문항 내용

그

런

적

이

없

다

1년

에 

2-3

번

한

달

에 

1번 

정

도

한

달

에 

2-3

번 

1주

에 

1번

1주

에 

2-3

번

매

일

1
나는 부모 역할을 하느라 완전히 지쳐

있다.
1 2 3 4 5 6 7

2
나는 부모로서 정말 지쳐있다는 느낌

이 든다.
1 2 3 4 5 6 7

3
나는 부모 역할을 하느라 너무 피곤해

서 잠이 부족한 것 같다.
1 2 3 4 5 6 7

4

나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과 하루를 

시작할 때, 시작도 전에 진이 다 빠진 

것 같다.

1 2 3 4 5 6 7

5
내가 나의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

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친다.
1 2 3 4 5 6 7

6
나는 나의 아이를 돌볼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1 2 3 4 5 6 7

7
부모 역할은 나의 자원을 모두 써버리

게 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나의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돌보

는 것 같다.
1 2 3 4 5 6 7

9
나는 부모 역할을 하느라 기진맥진하

다.
1 2 3 4 5 6 7

10
나는 아이에게 예전만큼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더이상 예전과 같은 부모가 아니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부모로서 지금 나의 모습이 부끄

럽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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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그

런

적

이

없

다

1년

에 

2-3

번

한

달

에 

1번 

정

도

한

달

에 

2-3

번 

1주

에 

1번

1주

에 

2-3

번

매

일

13
나는 부모로서 나 자신이 더이상 자랑

스럽지 못하다.
1 2 3 4 5 6 7

14
나는 나의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평소의 내가 아닌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7

15
나는 엄마로서 나의 방향을 잃은 것 

같다.
1 2 3 4 5 6 7

16
나는 더이상 엄마로서 나의 역할을 견

딜 수 없다.
1 2 3 4 5 6 7

17
나는 더이상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받

아들일 수가 없다.
1 2 3 4 5 6 7

18
나는 부모라는 것을 더이상 못 견딜 

것 같다.
1 2 3 4 5 6 7

19
나는 부모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 같

다.
1 2 3 4 5 6 7

20
나는 나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
1 2 3 4 5 6 7

21
나는 나의 아이들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것 이외는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22

나는 나의 아이들을 위해 일상적인 일

과(차에 태우기, 잠자리 봐주기, 식사 

챙기기) 이외에 다른 노력을 더이상 

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23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이상 보여줄 수 없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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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부모 소명 척도

번

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당연한/타고난 목적이

다.
1 2 3 4 5

2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

된 이유 중 하나이다.
1 2 3 4 5

3 엄마/아빠로서의 내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 1 2 3 4 5

4 내 자녀는 세상에 대한 나의 기여이다. 1 2 3 4 5

5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1 2 3 4 5

6 자녀 양육을 통해 나의 삶이 더 풍성해졌다. 1 2 3 4 5

7 부모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8 나는 엄마/아빠로 사는 것에 열정적이다. 1 2 3 4 5

9 부모로 사는 것은 나를 많이 성장시킨다. 1 2 3 4 5

10
나는 나의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기대된

다.
1 2 3 4 5

11 나는 자녀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13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

로서의 소명이다.
1 2 3 4 5

14 나는 자녀에게 헌신적이다. 1 2 3 4 5

15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1 2 3 4 5

16
나는 아이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아이를 생

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내 아이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18 나는 자녀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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